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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 대비 택배상자용 골판지 수급 상황 점검
- 수요 44.7만톤 대비 공급 47.3만톤, 골판지 수급 원활 -

- 한국제지연합회 등 4개 단체, 수급 안정에 지속 노력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이창양)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0일 한국제지

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제지연합회,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등 

관계자들과 함께 택배 상자에 많이 쓰이는 재료인 골판지에 대한 수급 

상황을 점검했다.

 ㅇ 보통 추석을 앞두고 택배 상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판지 수요도 

증가*하는데, 골판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가격 상승과 함께 

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    * 작년 추석을 한 달 앞둔 8월 골판지 수요가 44.6만톤으로 평월 평균(41.7만톤) 대비 7% 증가

□ 이번 추석과 관련한 택배 상자용 골판지 수요(7월 기준)는 금년 평월 

평균인 43.6만톤 대비 2.5% 증가한 44.7만톤*이나 공급이 47.3만톤 수준

이고 재고량도 20만톤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

으로 확인됐다.

    * 골판지 수요(원지 내수 기준, 천톤): (‘22.5월) 427 → (6월) 461 → (7월) 447

      골판지 공급(원지 생산 기준, 천톤): (‘22.5월) 471 → (6월) 447 → (7월) 473

 ㅇ 골판지 수요의 경우, 택배 물량의 지속 증가에도 불구하고 쿠팡 등 

유통업체에서 택배 상자 대신 다회용 프레쉬백 사용 증가 등 영향으로 

작년(‘21.8월 44.6만톤)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

 ㅇ 반면, 골판지 공급은 골판지의 주원료인 폐지 공급이 원활*
(금년 재고

량이 예년 평균인 24만톤 수준 유지)하여 생산량이 작년(‘21.8월 45만톤) 

보다 5% 증가했고 재고**도 지난해에 비해 50%이상 늘어난 상황이다.



   * 폐지 월간 재고 현황(천톤) : (‘21.1) 220 →(‘21.4) 257 →(‘21.7) 207 →(‘21.10) 253 →

(‘22.1) 250 →(‘22.4) 272 →(‘22.7) 235

   ** 골판지 월간 재고 현황(원지 기준, 천톤) : (‘21.1) 112 →(‘21.4) 94 →(‘21.7) 178 →

(‘21.10) 174 →(‘22.1) 199 →(‘22.4) 201 →(‘22.7) 229

□ 한편, 골판지 가격은 국제 펄프가격이 1월 대비 약 17% 인상*되었음에도 

불구하고 연초와 동일한 1,000원/㎡(사과상자 1개 기준 약 1,400원대)을 

유지하고 있다.

   * UKP(미표백펄프) 가격 : (‘22.1월) 738$/톤 → (’22.6월) 859$/톤 (자료: 관세청 수출입통계)

 ㅇ 이는 골판지의 주원료인 폐지 가격이 국산 및 수입산 모두 연초 대비 

큰 변동 없이 유지*되고 있기 때문이며, 수입 펄프를 섞어 만드는 고급 

골판지 표면지는 국제 펄프값 상승으로 인해 8월부터 국내 가격이 톤 당 

6만원씩 인상되었으나 골판지에 쓰이는 비중이 작아서 가격에 미치는 

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.

    * KOCC(국산폐지) 가격 : (‘22.1월) 189$/톤 → (’22.6월) 187$/톤,

AOCC(미국산폐지) 가격 : (‘22.1월) 308$/톤 → (’22.6월) 297$/톤 (자료: 관세청 수출입통계)

□ 산업부는 한국제지연합회,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, 한국골판지포장산업

협동조합,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와 함께 국민생활에 불편이 

없도록 택배 상자용 골판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지속 노력해 왔다.

 ㅇ 상기 4개 단체는 골판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골판지의 생산 확대, 

수출 자제 등 민간 차원에서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‘골판지 수급 

안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’을 체결(’20.12.3)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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